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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 입상퇴비가 벼 생육과 토양화학성에 미치는 효과

안병구1*, 고도영1, 김태복1, 전형권1

1전북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

[서론]
부숙유기질비료인 가축분퇴비를 논에서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자형태를 입상화하고, 벼 재배에 적합하게 비료성분을 

조절한 퇴비를 제조하여 친환경재배에 적용 가능한지 검정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가축분퇴비는 우분, 계분, 톱밥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판품을 사용하였다. 가축분퇴비 입상화 조건은 수분 22~28%, 직경 5 mm
로 설정하였고, 벼 맞춤퇴비는 가축분퇴비와 음식물퇴비를 사용하여 건물기준으로 유기물함량 78.1%, N 3.2%, P2O5 1.9%, 
K2O 1.9%가 되도록 입상으로 제조하였다. 처리구는 표준재배(무기질비료, 9 kg N/10a), 가축분퇴비(분상 9, 입상 9, 11 kg 
N/10a), 벼 맞춤퇴비구를 두었고, 가축분퇴비와 벼 맞춤퇴비는 전량 밑거름으로 처리하였다.
 
[결과 및 고찰]
벼 이앙 후 30일 간격으로 조사한 지상부 생육상황에서 초장은 표준재배구와 맞춤퇴비 처리구에서 가장 길었고, 분상퇴비가 

입상퇴비 보다 길었다. 분얼수는 60일까지 벼 맞춤퇴비구에서 많았지만, 90일 조사에서는 표준재배구가 가장 많았다. 엽록소 

함량은 60일까지는 표준재배구와 벼 맞춤퇴비구에서 가장 높았지만, 90일 조사에서는 표준재배구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

다. 재배기간 동안 토양 pH, 유기물 함량, 교환성 K과 Ca은 증가하였고, 유효인산, 교환성 Mg과 T-N은 감소하였다. 수확기 

토양 유기물함량과 교환성 Ca은 이앙 전에 비해 입상퇴비 사용구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, 수량은 벼 맞춤퇴비구의 경

우 표준재배구 대비 93.7% 수준을 보였다. 따라서 퇴비의 비료성분을 조정하고 기계 살포가 가능하도록 품질을 개선한다면 

가축분퇴비의 새로운 소비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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